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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 옛적에 표선 마을에 웃손당은 금백주 셋손당은 세명주 메알손당 소로소천국, , ,

말젯아들이 혈을 볼라서 웃손당에서 혈을 볼란 표선 저 바당 동산 좌정 혈이 좋으난.

자손들도 번성헐 듯 허고 좋을 듯 허고 난 이젠 거기 좌정을 행 아지난, .

밤인 그냥 피리당저 옥당저 내놩 하르방이 막 그냥 노념을 노는거라 경허난 홍씨.

하르방이 아이고 이상하다 이 야삼경에 무슨 피리당주 옥당주 소리가 남신고 해연, .

강 보난 이제 소천국 말젯아들님이 신이 뒈서 그쪽으로 내려 온 거주 동산에 앉안 이

시난,

아이고 어느 누게 되십니까 난.

너는 구신이냐 셍인이냐 그 분이 말젯아들이 홍영감보고 너는 구신이냐 셍인이냐, , ,

하난,

구신이 뭐 허레 여기 오겠습니까 나는 이 마을 사는 홍씨 자손이우다 하난,

네 그러면 이 마을에 멫 성밧치가 사느냐 하난,

아홉 성밧치가 삽니다 자세히 그건 모르고 아홉 성밧친가 삽니다 하난 경허면 어.

느 누구를 그걸로 삼습니까,

현씨집안을 상단골로 삼으라.

경허난 잡수고 싶은 건 뭘 잡숩니까 하니까 이제 벡돌레 벡시리 청감주 저소주 엄,

매 단매 녹이당산매 소주를 계란안주 소주를 받아내 한상 려당 놓으난

이제 동으로도 벵이 들어오면 서으로 막아주고 서으로 들어오면 벵이 동으로 막아,

주마 경허곡,

나는 정월 초 일뤳날 초 사흘날 자손들에 과세 열명을 받으켜 영 허곡.

이젠 할망은 세명주 할망일 테주게 이 보름알로 부정하고 서정하난 보름알로 내려.

선 나 빨래 연서답이나 해여도라 행,

초일뤠에 상받고 예일뤠에 상받고 스무일뤠 상받고 잠녀 어부들 상선 중선 하선,

차질으신 할마님이우다.

애기들 눈앞에 보이난기여 강비리 물비리 홍허물 너벅지시도 할마님한테 불상 빌,

면 다 컬게 쓸어준다.

영 해연 이게 본초우다. .


